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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진의 스윗클래식

고양시립합창단 제67회 정기연주회

평화와 힐링 콘서트

뮤지컬 <광주>

2020 아침음악나들이-박미경

고양예술인 레퍼토리 개발 공동제작 프로젝트 Ⅰ

김가은 댄스 컬렉티브 [모호한 경계 Ⅲ-SPACE: ‘Park’]

새라새 ON 시리즈 6

고선웅 연출 <낙타상자>

일시 11. 5.(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전석 2만 원

따로 또 같이, 아더 첼로 콰르텟의 연주를 통해 첼로의 로맨틱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마티네 콘서트가 찾아온다. 아나운서 오상진의 해설이 함께하며, 연주를 맡은 아더 첼로 콰르텟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네 명의 젊은 첼리스트(이호찬, 이

상은, 이성빈, 박건우)가 2019년 모여 결성한 그룹이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와 모차르트의 ‘거

룩한 성체(Ave Verum Corpus)’ 등의 명곡과 해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11. 10(화) 오후 8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하이든홀     입장료 무료

문의 031-967-9617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멈춰진 108만 고양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평화와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평화와 힐링을 기원하는 합창 명곡과 청중 모두가 신나

게 즐길 수 있는 팝송, 7080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

끽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 음악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어디서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일시 11. 14.(토)~15.(일) 토 오후 2시, 6시 30분/일 오후 2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입장료 VIP석 11만 원, R석 8만8천 원, S석 6만6천 원

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국가 권력의 계략 앞에서

도 끝내 굴복하지 않는 시민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한 편의대원의 고뇌를 다룬다. 1980년대 광주 시

민들이 군부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를 외친 5·18민주화운동과 그 숭고한 의지를 담았다. 연극 ‘푸르른 

날에’, 뮤지컬 ‘아리랑’,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 공연예술계에서 많은 화제작을 탄생시킨 연출가 

고선웅을 필두로, 오페라 ‘1945’ 등을 작곡한 최우정이 작곡가로 참여했다. 서은광, 민우혁, 테이, 민영

기, 김찬호 등의 배우들과 13인조 오케스트라가 감동적인 선율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11. 26.(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입장료 전석 2만 원

압도적인 가창력, 최고의 파워 보컬 박미경이 2020 아침음악나들이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민

들레 홀씨 되어>로 데뷔한 이후 메가 히트곡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브의 경고>, <아담의 심리>

로 스타덤에 오른 원조 걸크러시 박미경. 댄스면 댄스, 발라드면 발라드, 장르와 관계없는 탁월한 보

컬리스트, 박미경의 멋진 무대를 이번 기회에 꼭 만나보자.

일시 11. 5.(목)~6.(금) 오후 7시 30분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2만 원

공모로 선정된 고양시 관내 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고양문화재단 예술동행(藝術同行) 프로그램 중 올해 첫 번째 공

연이다. 김가은 댄스 컬렉티브는 몸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공동작업을 하

고 있으며, 현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여 독창적인 이야기와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관객

과의 공감을 이끌고자 한다.

일시 11. 13.(금)~15.(일) 금 오후 8시/토 오후 2시, 6시/일 오후 3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1층 석 4만 원, 2층 석 3만 원

중국 근대 문학사의 대표적인 휴머니스트 작가 라오서가 1937년 발간한 동명의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20세기 초 인력거꾼 ‘상자’의 인생 역경을 통해 당시 하층민들에 대한 구(舊)사

회의 잔혹한 수탈과 참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묵직한 주제의 작품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고선웅 특유의 과감한 연출에 웅장하고 클래시컬한 음악, 감성적인 안무가 더해져 원작이 가진 감

동과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작품이다.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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